
11-20-2011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126:1-6 

본문: 요한복음 4:27-39 

제목: 하늘에서 있을 영원한 추수감사절 

 

     주님께서 보리와 독보리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세상을 밭이라 말씀하셨으며 그 밭인 

세상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인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 13:38). 이 세상은 영육 간에 씨뿌리고 

추수하는 일이 인류 역사 육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썩지 않고 영원한 추수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써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벧전 1:23-25). 

 

     추수는 씨를 뿌려서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은 것들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작은 씨앗이 썩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삼십 배, 육십 배 그리고 

백 배로 열매 맺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땅의 추수는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원치 않고 오직 썩는 

음식만을 위하여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요 6:27)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잡수시는 

음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요 4:34-36)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영원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이 한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곡식이 추수하도록 하얗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넉 달이 지나야 곡식 추수 때가 

되지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서 

생명을 주는 추수 밭은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썩을 양식의 추수는 한 해에 실패하면 다음 

해를 바라볼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것이다. 

복음의 씨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얼마든지 추수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살려주는 능력(고전 

15:45)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씨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질 때 삼십 배, 육십 배 그리고 백 배로 

추수된다고 말씀하셨다 (마 13:23). 

 

     지금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인도하여 온 세상을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수천 년에 걸쳐 

일해오면서 세계 단일 정부 같은 엄청난 음모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미 제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조만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많이 추수하여 그분 

앞에 드리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시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롬 15:16) 

 

     주님께서는 자신이 왕이 되어 돌아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한 

종들에게 보상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열 

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 므나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도 

말하기를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중 

알았도다…..”(눅 19:12-27)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한 권씩 이미 받았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장사하여(occupy) 남긴 만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는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받을 

보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면류한임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빌 4:1)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하여 증거했다:“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후 5:8-10) 

 

     또한 상 받을 일과 받지 못할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되리라.”(고전 3:12-15)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도 각자 

일한 대로 상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계 

22:11,12)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삶 동안 영원을 

위한 추수에 힘씀으로써 여름내내 일하여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들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11-20-2011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26:1-6 

Main scripture: John 4:27-39 

Subject: The Eternal Thanksgiving Day to be in heaven 

       The Lord Jesus said that the field is the world when he explained 

about the parable of “wheat and tares”. He also said that the children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ildren the wicked one, the Devil are 

living together in the world (Matt. 13:38). The harvest has been 

continually done in the world for six thousand years whether it may be 

the spiritual harvest or physical one. But Jesus is speaking about the 

eternal harvest that is not corruptible in the main passage. That is to 

harvest the fruit of eternal life that is not corruptible, but eternal one 

through sowing the word of God (1Pet. 1:23-25) 

 

      Harvest is to bring force the fruits that the life in the seed has grown. 

What a wonderful thing it is? Small seed is corrupted in the ground to 

be sprouted and to blossom and bring forth the fruits thirty folds, sixty 

folds and hundred folds; this is the very blessing of God for men. But 

the Lord Jesus called the harvest from the ground as the one corruptible. 

He told the Jews that came to him for corruptible food instead of the 

life eternal: “Labour not for the meat which perisheth, but for that 

meat which endureth unto everlasting life, which the Son of man 

shall give unto you: for him hath God the Father sealed. Jesus saith 

unto them,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John 6:27) 

 

     In the main passage, Lord Jesus testified of the food for him: “Say 

not ye, There are yet four months, and then cometh harvest? 

behold, I say unto you, Lift up your eyes, and look on the fields; for 

they are white already to harvest. And he that reapeth receiveth 

wages, and gathereth fruit unto life eternal: that both he that 

soweth and he that reapeth may rejoice together.”(John 4:34-36) 

 

     In the main passage, Lord Jesus wanted to show his disciples the 

eternal and incorruptible harvest unto the eternal life; and he himself 

evangelized a woman; and he pointed at the people coming out of the 

city to him saying, they are white already to harvest. Even though there 

are yet four months, and then comes harvest, but the harvest of the 

souls giving the life unto the dead through the seed of the gospel is 

always ready to harvest. 

     The harvest of the corruptible food can be done next year again if 

fail to harvest this year, but the harvest of the fruit unto the eternal life 

gives no second chance for our life. Whosoever receives the seed of 

gospel unto the life eternal can harvest the fruits onto life sowing the 

gospel of Christ through manifestation of the Spirit and power. The 

power of the Spirit through the gospel is the power of quickening Spirit 

(1Cor. 15:45).  Lord Jesus taught the harvest of the seed of the word of 

God sown in the heart of man bringing forth harvest thirty folds, sixty 

folds, and hundred folds through the parable of sowing seed. (Matt. 

13:23). 

     Now the Principality, the Power, and the rulers of the darkness and 

the evil spirits of the world are still doing their best to lead men unto 

death, and building the kingdom of the devil in the world. They have 

been doing all kinds of things to make the world better environment 

through many kinds of conspiracies such as New World Order to 

submit it unto the Anti-Christ for thousands of years. But our Father 

God has taken away the sin of the world and death and curses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and planned to restore 

his Kingdom through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nd the New 

Jerusalem; all these things shall appear before our eyes sooner the later.  

We only have to harvest the souls and give them as offering unto him 

so that they may enter the kingdom of God.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That I should be the minister of Jesus Christ to the Gentiles, 

ministering the gospel of God, that the offering up of the Gentiles 

might be acceptable, being sanctified by the Holy Ghost.”(Romans 

15:16) 

 

     Lord Jesus spoke his disciples as a parable of the rewards for the 

servants that harvest the fruit unto the life eternal when he returns as 

the king: “A certain nobleman went in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o return. And he called his ten servants, 

and delivered them ten pounds, and said unto them, Occupy till I 

come. But his citizens hated him, and sent a message after him, 

saying, We will not have this man to reign over u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was returned, having received the kingdom, 

then he commanded these servants to be called unto him,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that he might know how much every man 

had gained by trading. Then came the first, saying, Lord, thy 

pound hath gained ten pounds. And he said unto him, Well, thou 

good servant: because thou hast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have 

thou authority over ten cities. And the second came, saying, Lord, 

thy pound hath gained five pounds. And he said likewise to him, Be 

thou also over five cities. And another came, saying, Lord, behold, 

here is thy pound, which I have kept laid up in a napkin: For I 

feared thee, because thou art an austere man: thou takest up that 

thou layedst not down, and reapest that thou didst not sow. And he 

saith unto him, Out of thine own mouth will I judge thee, thou 

wicked servant. Thou knewest that I was an austere man, taking up 

that I laid not down, and reaping that I did not sow:……”(Luke 

19:12-27) 

     We have received a Bible that contains the eternal life already. We 

shall be rewarded as much as we occupy using the Bible. Our reward 

shall be the power of ruling in his kingdom in the earth. 

     Apostle Paul testified the saints of the Philippians church saying 

they are his crown: 

“Therefore, my brethren dearly beloved and longed for, my joy 

and crown, so stand fast in the Lord, my dearly beloved.”(Phil. 4:1) 

     Apostle Paul also testified of the judgment seat of Christ where we 

are to be rewarded as much as we do his ministry: “We are confident, 

I say, and willing rather to be absent from the body, and to be 

present with the Lord. Wherefore we labour, that, whether present 

or absent, we may be accepted of him.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at every one may receive the 

things done in his body, according to that he hath done, whether it 

be good or bad. “(2Cor. 5:8-10) 

 

     He also testified of the things to be rewarded and something not for 

reward: “Now if any man build upon this foundation gold, silver, 

precious stones, wood, hay, stubble; Every man's work shall be 

made manifest: for the day shall declare it, because it shall be 

revealed by fire; and the fire shall try every man's work of what 

sort it is. If any man's work abide which he hath built thereupon, 

he shall receive a reward. If any man's work shall be burned, he 

shall suffer loss: but he himself shall be saved; yet so as by 

fire.”(1Cor. 3:12-15) 

     Lord Jesus appeared to Apostle John to speak of the reward to be 

given as much as done for the Lord: “He that is unjust, let him be 

unjust still: and he which is filthy, let him be filthy still: and he that 

is righteous, let him be righteous still: and he that is holy, let him 

be holy still. And, behold, I come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give every man according as his work shall be.”(Rev. 

22:11,12) 

 

     Let us be wise like the ants that prepare their food in the whole 

summer through devoting our life unto the eternal harvest during our 

life in the earth to make one chance of life to be eternal blessing! 

Amen! Hallelujah! 


